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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24년 산별교섭 투쟁 돌입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 전달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폐지 투쟁 전개”

금속노조가 3월 14일 금속산업사

용자협의회에 2024년 금속노조 산별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며 올해 교섭 

일정을 시작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월 

16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

교섭 상견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

다.

노조는 2024년 중앙교섭-지부집단

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안으로 ▲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

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내

세웠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등을 요구했다.

통일요구 가운데 대정부 요구는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 국제노

동기준이 요청하는 노사자율의 원칙

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을 공동으로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근로시간면제제도 개

선 대응 방안으로 ‘근로시간면제제

도 자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투

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단투 전선을 전 조직적

으로 구축해 “금속산업을 멈출 거

냐, 공격을 중단할 거냐”라고 정부

와 자본에 공세를 펴고, 타임오프 

폐기 사회 여론화와 국회 압박,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해 요구를 쟁취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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